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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대립 다시 시작되나?
노조 재선거 현 집행부 재당선 … 전임 집행부 탄핵 주도한 강경파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가 재선거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노사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11월12일 실시한 제4기 대표지회장 등의 재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현 김봉갑 지회장

이 대표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에 김철원, 사무국장에 강정호, 곡성지회장에 정송강 후보 등이 함께 당선됐다.

김봉갑 대표지회장 등 집행부는 88.2%라는 높은 투표율로 재신임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 시

비를 벗고 명실상부한 노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전임 집행부를 탄핵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도 교섭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전임 집행부 측에서도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아 노-노

갈등이 빚어지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돼 앞으로 회사측도 협상 요구를 마냥 거부하

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그동안 굴욕적인 양보 교섭을 이유로 전임 3기 집행부 탄핵을 주도하고 회사 측과 맺은 협상 결

과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된 터여서 앞으로 회사 측에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전

망이다.

실제로 전임 집행부의 노사합의에 따라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했던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의

철회와 함께 체불임금 조기 지급, 타임오프제 철회, 박삼구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11월15일경 간부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고 회사 측에 재교섭을 요구할 예

정이어서 회사 측의 반응과 앞으로 노사관계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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